
연구·교육

국립생태원은 한반도 생태계를 비롯하여

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 등 세계 5대 기후와

그곳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을

한 눈에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고품격 생태연구·보전·교육·전시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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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해설사의 생생한 해설로 국립생태원을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에코리움, 야외

홈페이지 예약 또는 에코리움 어린이생태글방에서 당일 선착순 예약

에코리움 2층(극지관 출구 앞 계단 이용)

에코리움 로비, 방문자센터(미디리움)

하다람놀이터, 에코리움 2층

에코리움 로비

농업용수를 가두어 사용하던 방죽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큰고니, 흰뺨검둥오리 같은 새들과 

습지생물이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숲과 초지가 만나는 곳에 야생과 가장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 경계심이 많은 야행성 동물인 고라니와 

노루를 가까이 만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습지는 야생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지표수를 저장하여 

각종 용수로 제공하는 등 보전가치가 높은 자연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내륙습지를 관찰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양한 수생생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부지역(난대림)부터 북부지역(한대림) 

까지 대표적인 숲(군락)을 재현한 곳입니다.

국립생태원의 랜드마크로 열대, 사막, 지중해, 

온대, 극지 등 지구의 대표 기후대별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태전시공간입니다.

생태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들을 캐릭터로 

형상화한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온이 낮고 척박한 고산지역의 다양한 식물을 

재현한 곳으로 식물들의 놀라운 적응과정과 

생존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지구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지원하는 국립생태원의 핵심 공간입니다.

하다람놀이터



춘추·하절기(3-10월)

동절기(11-2월)

국립생태원 정문

만 4세 이하,

T. 041) 950-5930

T. 041) 950-5893


